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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on the wearing satisfaction of commercial men's upper body correction 

underwear was conducted targeting mildly obese men in their twenties, and it was intended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the correction underwear. The product used for the study was Adapt's 95 

PROBLEM, and 15 subjects were selected as males in their 20s with a BMI of 25-30 (mild obesity). 

As a result, men's awareness and interest in corrective underwear were low. In the wearing satisfaction 

survey, 74% of those who answered negatively that it was uncomfortable to wear and take off. In 

terms of pressure relief, 60% of those who felt the pressure was strong at the beginning, but as time 

passed, they got used to it and answered that there was no major inconvenience. However, with regard 

to digestion after a meal, 40% of the subjects felt that the pressure interfered with digestion. There 

were many deficiencies in terms of functionality, with more than half of those who responded 

negatively with regard to stuffiness and heat, and many negative opinions regarding sweat absorption 

and discharge. In the visual section, positive reaction was shown in chest, side waist and front waist 

correction, and among them, the front waist had the highest score. In conclusion, it seems that 

functional parts related to heat and sweat must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stuffiness and 

indigestion brought about by excessive pressure for men's upper body correction underwear. 

▸Key words: Upper Body Correction underwear, men’s wear, wearing satisfaction, clothing pressure, 

sweat absorp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대 경도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시판 남성용 상체 보정속옷에 대한 착용만족도 

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20대 남성이면서 BMI지수가 25~30인 (경도비

만)인 사람으로 15명을 선정했다. 연구 결과, 남성들의 보정속옷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는 낮은 

편이었다. 착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입고 벗을 때 불편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많았다. 압

박감면에서는 초반에는 압박감이 강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진다고 하였다. 답답함

과 더위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과반을 넘었고 땀 흡수 및 배출과 관련해서도 부

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시각적인 부문에서는 가슴 보정, 허리 옆부분 보정, 허리 앞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남성용 상체 보정속옷의 개선점은 과한 압박감이 가져다주

는 답답함과 소화불량, 여름철을 고려하여 더위와 땀과 관련한 기능성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상체 보정 속옷, 남성복, 착용 만족도, 의복압, 땀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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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외모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에 따라 외모에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

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은 여성을 비롯하여 남성에게도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 남성들 또한 외모를 보완하기 위

해 화장을 하고,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이용해 치장하기도 

하며, 심지어 취약한 신체 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1]. 이

런 사회현상은 외모를 꾸미는 남자를 가리키는 메트로섹

슈얼족, 그루밍족 등의 신조어를 낳았다. 국내 그루밍 시

장은 2010년 7,300억 원에서 2017년 1조 2,808억 원으로 

급상승했고 글로벌 그루밍 시장은 2016년에 이미 65억 달

러(약 7조 원)을 돌파했다 [2-3]. 이처럼 남성의 패션, 미

용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스킨

케어,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코르

셋, 복대, 패드, 바디쉐이퍼 등의 보정속옷 제품에 대한 수

요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서구화된 반면 일상생활의 

편리함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져 비만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OECD의 2016년 건강보고서에 2013년 한국의 과체중 비

율은 남자 26.4%, 여자 14.1%로 집계되었다[4]. 특히 남

자 19-29세 비만율은 1998년 25.1%에서 2017년 41.6% 

로 증가했다[5]. 이는 현대인들이 패션과 미용에 대한 관심

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에 의한 비만과 운

동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보정속옷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여성의 파운데이션에 관련된 패턴개발, 착용실태

와 만족도 디자인 개발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6][7], 

남성에 관해서는 남성용 속옷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8][9]

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용 파운데이션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며, 지승환, 천종숙(2019)의 국내 체형

보정 남성 속옷상품의 개발 및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10]

와 조평훈(2006)의 20대 후반 성인 남성용 런닝형 니퍼 패

턴 개발에 관한 연구 정도가 있을 뿐이다[11]. 지승환, 천

종숙(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남성 체형보정속옷을 판매

하는 사이트의 소비자 상품 후기를 분석하여 국내 남성들

이 체형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목적은 체형보정이 가장 크

지만 자세교정 또는 운동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상품후기를 분석한 것이어서 실

제로 보정속옷을 피험자에 입혀보고 구체적인 착용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조평훈(2006)의 

연구는 연구시기가 오래되었고, 근래에는 움직임이 불편한 

니퍼보다 니트조직에 변화를 주는 방식의 시판 상체보정

속옷이 많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남성용 

상체 보정속옷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착용만족도

와 느낌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복부에 불만

을 갖고 있는 20대 경도비만 남성을 대상으로 시판 남성용 

상체 보정속옷에 대한 착용만족도 설문조사 진행하고, 이

를 통해 20대 비만 남성들의 보정속옷의 개선점에 대해 제

안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Experimental men's Upper Body correction 

underwear

실험에 사용한 남성용 보정속옷은 ㈜어댑트사의 

95PROBLEM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제품을 선정한 이유

는 이 제품이 고객만족브랜드(기능성 의류) 부문에서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였으며, 소비자 리뷰에

서 보정효과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에서도 좋은 평가

를 받았기 때문이다.

선정된 제품의 섬유혼용률은 나일론 90%, 폴리우레탄 

10%이고, 치수는 M(미디움), 디자인은 민소매 형태이며 

Fig. 1과 같다.

* 용어정의

- 보정속옷: 신체의 결점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어 균형 

있는 몸매로 보이도록 한 속옷

- 착용감: 피복을 입었을 때의 감각적인 의식

Fig. 1. Flat Sketch of Experimental Men's Upper Body 

Correction Underwear

2. Subjects

피험자는 20대 남성 대학생과 회사원으로서 키는 20대 

남성 평균 키(173.9cm, Size Korea, 2015)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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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3cm 편차 내에 있는 171cm~177cm 범위로 했으

며, BMI지수는 보정속옷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

는 25~30 경도비만 (WHO 기준 과체중)인 사람으로 15명

을 선정했다. 피험자들은 경도비만 중에서도 배와 허리부

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험자들

은 피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able. 1과 같다.

Measurements Max Min Average(S.D)

Height (cm) 171 177 173.5 (2.3)

Weight (kg) 74 99 81.0 (6.6)

BMI Index 25 32 26.9 (2.3)

Chest Circ.(cm) 86 109 99.1 (9.7)

Abdomen Circ(cm) 75 108 92.0 (11.8) 

Chest width(cm) 31 53 42.1 (6.2)

Abdomen width (cm) 32 46.5 40.0 (4.6)

Chest depth (cm) 19 28 23.1 (2.9)

Waist depth (cm) 20 28 25.9 (3.4) 

*Circ. = Circumference

Table 1. Subject’s Body Measurements (n=15)

3. Survey methods

3.1. Questionnaire development methods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착용감과 관련한 선행연

구[6][7][10]를 참고하여 주된 설문 문항을 만들고, 실험조

건에 부합하는 2명에게 실험 제품을 먼저 입혀 본 후, 그

들이 느낀 점에 대해 심층면접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

문지를 작성했다. 설문문항은 시각적인 부분(외관 4문항 

체형보정성 4문항)과 촉각적인 부분(착탈의감 4문항, 피부

자극 5문항, 압박감 8문항, 자세교정성 5문항, 활동성 5문

항, 착용감과 기능성 7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Table. 2에 설문

지 구성을 나타내었다. 실험복 착용전후의 6가지 인체치수 

측정치는 연구자가 측정하였다.

Survey 

Category
Questionare Subcalss

Number of 

Question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before test
2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after test
2

Wearing 

sensation

Sensation of dressing 

and undressing
4

Skin irritation 5

Clothing tightness 8

Posture correction 5

Wearing Sensation and 

Functionality
7

Activity 5

Visual 

satisfaction

Appearance 4

Body shape correction 4

Subjective 

response

Table 2. Questionnaire Configuration

3.2. Wearing satisfaction survey methods

실험 보정속옷을 2019년 8월 12일~16일 기간동안 피험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루의 일과시간에 상응하는 12시간 

동안 입도록 하고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해당 시

간 동안의 착용 경험을 설문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

자들의 직장과 학교가 다 달라서 제품을 착용한 장소는 달

랐지만, 다 같은 지역이라는 점과 일과시간에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설문 

문항 중에서 외관평가는 피험자가 거울을 보고 스스로 평

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시간동안 피험자가 느꼈던 기

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과표를 만들어 

피험자가 직접 자유롭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3.3. Statistic analysis methods

착용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SPSS 23.0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각 설문응답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으며, 또한 모든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항목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신체 각 부위의 보정성과 만족도와의 관

계를 알아보았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Subject's body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wearing experimental correction underwear

실험 보정속옷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착용 전과 착용 

후의 가슴과 허리, 두 부위의 둘레와 너비, 두께의 총 6개 

치수를 측정했다.

보정속옷 착용 전과 착용 후의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체치수 차이는 가슴둘레(2.3cm)와 허리둘레

(2.9cm), 허리두께(2.4cm)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

며, 가슴너비(0.6cm), 허리너비(0.9cm)와 가슴두께

(0.3cm)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허리에서는 뒤

쪽이나 옆쪽보다 보다 앞쪽에 내장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좌우너비방향 보다는 앞뒤두께방향에서 보정효과가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정속옷의 착용 전후 모습은 Fig. 2와 같다.



16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Front Side Back

Fig. 2. Before and after wearing corrective underwear

Measureme

nts

Average (S.D)
Diff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Before 

wearing

After 

wearing

Chest Circ. 99.1(9.7) 96.8(7.9) 2.3

Waist Circ. 92(11.8) 89.1(10.9) 2.9 

Chest width 42.1(6.2) 41.5(5.7) 0.6 

Waist width 40.0(4.6) 39.1(4.0) 0.9 

Chest depth 23.1(2.9) 22.8(2.8) 0.3 

Waist depth 25.9(3.4) 23.5(2.8) 2.4 

Table 3. Subject's Body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Wearing Experimental Correction Underwear 

(n=15, unit: cm)

2. Level of awareness and interest in 

corrective underwear

보정속옷에 착용 실험 전, 후의 인지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실험 전에 피험자들의 보정속옷에 대한 인지도는 매

우 낮은 편이었다(Table 4). ‘잘 모르는 수준’(2점)이라고 

답한 자가 8명(53%)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적으로 ‘약간 

모르는 수준’(3.0점)이었다. 실험 후에는 평균 4.5점으로, 

보정속옷에 대해 다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정속옷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실험 전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는 수준’(2.5점)이었으며, 실험 후 전보

다 관심이 생겼다(3.7점)고 답했다.

Question
Average (S.D) 

Before wearing After wearing

Awareness level 3.0 (1.51) 4.5 (0.99)

Interest level 2.5 (1.41) 3.7 (1.11)

Table 4. Result of Awareness and Interest   (n=15)

3. Wearing sensation

착용감과 관련하여, ‘착탈의감’, ‘피부자극’, ‘신체압박’, 

‘자세교정’, ‘활동성’, ‘착용감과 기능성’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Sensation of dressing and undressing

설문결과, ‘최초 착용 시 압박감’에 대해서는 약간 강하

다고 대답한 사람이 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강

한 편이라 답했다. ‘착용 30분 경과 후 압박감’에 대해 여

전히 약간 강하다는 답변이 7명(47%)으로 가장 많았으나, 

약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나오는 등 평균 4.3점으로, 대체

로 익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착탈의 시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11명

(74%)에 이르러 평균 2.93점으로, 보정속옷의 입고 벗기

가 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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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verage (S.D) (n=15)

Sense of pressure at 

first wearing
4.7 (0.88)

Sense of pressure after 

30 min of wearing
4.3 (1.05)

Inconvenience of 

dressing and undressing
2.9 (1.75)

Satisfaction level 3.9 (1.16)

Table 5. Result of Dressing or Undressing Sensation

3.2. Skin Irritation

피부자극에 대한 설문결과 홍반, 가려움, 부종에 대해 5

점 이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전반

적으로 자극이 없었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

며 Table. 6과 같다.

Question Average (S.D) (n=15)

Erythema 6.4 (0.83)

Itch 6.4 (0.83) 

Sting 6.3 (0.90) 

Edema 6.3 (0.82) 

Satisfaction level 5.1 (1.25) 

Table 6. Results of Skin Irritation 

3.3. Clothing tightness 

‘보정속옷의 팽팽함’에 대해 답변한 것을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가슴둘레를 비롯하여 허리둘레 모두 적

당히 팽팽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6명, 40%) 가슴둘

레 부분에서 5명(33%)이, 허리둘레 부분에서 4명(27%)이 

약간 덜 팽팽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호흡’에 관해서

는 평균 4.4점으로,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소화

에 관한 불편함에서 평균 3.8점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변한 사람이 6명(40%)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5

명(33%) 보다 많았다.

‘보정속옷의 신장도’와 관련하여, 잘 늘어난다고 긍정적

으로 답한 사람이 6명(40%), 보통이라 답한 사람이 5명

(33%),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4명

(27%)를 각각 차지했다. ‘활동에 무리가 가는지’에 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5명(33%),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

이 9명(60%)으로 전반적으로 활동에 무리가 갈 정도의 압

박감은 아니라고 답했다.

Question Average (S.D) (n=15)

Chest tightness 3.9 (1.30)

Waist tightness 4.1 (1.22)

Total tightness 4.5 (0.92) 

Breathing 4.4 (1.68) 

Digestion 3.8 (1.78) 

Do the clothes stretch 

well?
4.1 (1.46) 

Is there no difficulty in 

activities?
4.7 (1.54) 

Satisfaction level 4.4 (1.40) 

Table 7. Results of Clothing Pressure

3.4. Activity

팔을 움직이거나 몸을 구부리고 비트는, 신체 활동의 편

의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팔 움직임

에 관해 13명(87%), 몸 구부림에 관해 11명(73%), 몸 비

틀기에 관해 11명(73%)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11명(73%)

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이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Question Average (S.D) (n=15)

Is it good to move arms? 5.9 (1.22) 

Is it good to lean forward? 5.3 (1.50) 

IIs it good to bend the 

body to the side?
5.3 (1.50) 

Is it good to twist? 5.4 (1.35) 

Satisfaction level 5.2 (1.15) 

Table 8. Results of Activity

3.5. Posture correction

‘어깨가 잘 펴지는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9

명(60%)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 1명(7%) 보다 많았다. 

가슴이 잘 펴지는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9명

(60%)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 4명(27%) 보다 많았으

며, 배가 잘 펴지는지 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도 9명

(60%)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 3명(20%) 보다 많았다. 

‘허리가 잘 펴지는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11

명(73%),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 2명(13%) 보다 많았다. 이

를 볼 때 전반적으로 자세교정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여기서 어깨가 잘 펴진다는 의미는 

양쪽어깨가 앞쪽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뒤쪽으로 젖혀진다

는 의미이며, 가슴, 배, 허리가 잘 펴진다는 의미도 이 부

위의 척추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뒤쪽으로 잘 젖혀진다, 

즉 신전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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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verage (S.D) (n=15)

Are your shoulders straight? 4.9 (1.10) 

Are your chest straight? 4.7 (1.45) 

Are your abdomen straight? 4.9 (1.39) 

Are your waist straight? 5.2 (1.26) 

Satisfaction level 4.7 (1.11) 

Table 9. Results of Posture Correction

3.6 Wearing Sensation and Functionality 

‘활동 시 보정속옷이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치를 

유지하는지’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8명(53%)

으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 5명(33%)보다 많았으며, 촉감

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8명(53%)으로, 부정적

으로 답한 사람 3명(20%)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

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답답함과 더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

다. 답답함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4명(27%)이

지만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9명(60%)으로 보다 많았고, 

더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명(13%)이었지

만,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9명(60%)으로 부정적인 의견

이 보다 많았다. 이에 더하여 ‘땀 흡수’에 관해서 긍정적으

로 답한 사람은 5명(33%),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6명

(40%)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았으며, ‘땀 배출 및 

건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명(13%), 부정적

으로 답변한 사람은 8명(53%)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보다 

많아, 속옷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습기 흡수 배출이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Question Average (S.D) (n=15)

Are your clothes in place? 4.5 (1.81) 

Stuffiness 3.5 (1.46) 

Touch 4.7 (1.23) 

Heat 3.0 (1.51) 

Sweat absorbtion 3.9 (1.41)

Sweat emission 3.2 (1.26) 

Satisfaction level 4.2 (1.08) 

Table 10. Results of Wearing Sensation and Functionality 

4. Visual satisfaction

보정속옷을 입었을 때의 외관(기장, 진동크기, 앞목파

임)과 체형보정(가슴, 허리앞, 허리옆)에 대해 피험자 스스

로가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4.1. Appearance

‘제품의 길이’에 대해 12명(80%)이 적당하다, 1명(7%)

이 조금 짧다, 2명(13%)이 조금 길다는 의견을 보였다. 진

동크기에 대해서도 8명(53%)이 적당하다, 4명(27%)이 조

금 짧다, 3명(20%)이 조금 길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앞

목의 파임 정도에 대해 10명(67%)이 적당하다. 4명(27%)

이 다소 길다고 했다 (Table 11). 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외관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Average (S.D) (n=15)

Length 4.1 (0.46) 

Armhole size 3.9 (0.83) 

Front neck depth 4.3 (0.82) 

Satisfaction level 4.1 (1.03) 

Table 11. Resul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4.2. Body shape correction

‘가슴 보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 7명(47%)이 긍정적

으로 답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2명(13%)보다 많았고, ‘배 

보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7명(47%)이 긍정적으로, 

4명(27%)이 부정적으로 답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

으며, ‘허리 보정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7명(47%)이 

긍정적으로, 2명(13%)이 부정적으로 답하여 긍정적인 의

견이 우세했다. 보정정도에 대해서는 허리가 가장 높았다

(최빈값 6점, 평균값 4.8점) (Table 12).

Question Average (S.D) (n=15)

Chest correction 4.7 (1.18) 

Abdomen correction 4.3 (1.23) 

Waist correction 4.8 (1.15) 

Satisfaction level 4.4 (0.91) 

Table 12. Result of Body Shape Correction

5. Subjective response

피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며 느낀 바를 기록한 것을 분석

하면, Table 13과 같다.

Sense Item Experience

Sense 

of 

touch

Heat & 

sweat

Heat problem (4)

Seat problem (5)

Body temperature control 

problem (1)

Inconvenienc

es of 

dressing & 

undressing

Inconveniences of dressing 

& undressing (6)

Sense of freedom after 

undressing (2)

Tightness

Positive: body correction (5)

Positive: Comfort (2)

Neutral: Accustomed (6)

Negative: Discomfort (8)

Eating, 

digest & 

satiety

Comfort (5)

Discomfort (7)

Eating less or feel satiety (5)

Sense 

of sight
Correction Gaining confidence (2)

etc
Expectation of diet effect (1)

Ffatigue (1)

Table 13. Result of Subjectiv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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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과 더위, 땀의 흡수 배출 문제, 강한 신체 압박에 

따른 불편감, 소화 불량의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객관형 설

문에서 드러났던 경험들이 주관형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6. Correlation analysis

모든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항목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최초 착용 압박감의 강도

와 소화 정도, 전체적 팽팽함이 강한 느낌과 활동에 무리

가 없는지, 허리둘레 전후 차이와 가슴둘레 차이 그리고 

소화 정도와 활동에 무리가 없는지 4가지가 상관계수 0.05 

이상으로, 서로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최초 착용 압박감이 적을수록 소화가 잘 된다고 응답하

였고 소화가 잘 된다면 활동 또한 편하다고 응답했다. 활

동에 무리가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적인 팽팽함 또한 

강하다고 응답했다. 허리둘레 전후 차이와 가슴둘레 전후 

차이는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4).

Question
Pearson‘s 

correlation
p-value

Sense of pressure at first 

wearing & Degree of 

digestion

-0.536 0.040*

Degree of digestion & 

Activity convenience
0.520 0.047*

Activity convenience & 

Total tightness
-0.573 0.026*

Difference of waist circ. 

between before and after 

wearing & Difference of 

chest circ. between before 

and after wearing

0.767 0.001**

*p<.05, **p<.01, ***p<.001.

Table 1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시판 남성 보정속옷에 대한 인식, 만족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속옷의 개선점에 대해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보정속옷에 대한 인지도

와 관심도는 낮은 편이었다. 남성 보정속옷이 알려지면서 

차차 알게 되고는 있지만, 실제 착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보정속옷에 대한 관심도

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더 올라간 결과를 통해, 보정속

옷에 대해 체험을 해보는 것이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정속옷에 대한 관심도가 실

험 전보다 실험 후에 더 올라간 것은 피험자들이 보정속옷

을 입음으로써 보정속옷의 주요 기능인 신체보정이 잘 된

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험자의 착용 만족도 부분에서 입고 벗을 때 불편

하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많아 보정속옷이 주는 

낯선 압박감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보정 속옷을 착용한 초반에는 압박감이 강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아 압박감에 익숙하지 않아 했지만 차차 익숙해

져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식사 후 

소화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답답함과 더위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

람이 과반을 넘고 땀 흡수 및 배출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등 기능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보였다.

시각적인 부문에 관련하여 어깨, 가슴, 배, 허리 모든 부

분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특히 허리 정면 

부분 시각 보정된 정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

였다. 기존 문헌에서 지방이 많은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위가 배, 허리 부분인 것을 볼 때[12], 지방이 많은 부위

에서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남성 상체 

보정속옷의 개선점은 먼저 과한 압박감이 가져다주는 답

답함과 소화불량이다. 그러나 압박감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개선하려고 압박감을 낮추다 보면 보정성이 떨어질 수 있

으므로 평소에는 보정성을 유지하면서, 식사 시에만 일시

적으로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그 다음 개선점은 옷맵시가 잘 드러나는 여름

에 보정속옷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이므로 더위와 땀과 

관련한 기능성 부분이 필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능성 쿨링 소재의 적용이나, 통기를 위한 절

개 추가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남성 보정속옷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속옷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연구

[8][9]와 다르게 남성 보정속옷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 다르다. 또한, 보정속옷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특정 

제품을 직접 입혀보지 않고 제품판매 사이트에서 광범위

완 제품에 대해 소비자 리뷰만으로 조사한 연구[10]와 다

르게 피험자에게 직접 입혀보고 제품을 평가하였는데에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도비만인 

사람이 고도비만인 사람에 비해 옷맵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정속옷에 대한 수요가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피험자를 

경도비만인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 보정

속옷 착용 전과 후의 신체치수 차이가 크지 않고, 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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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도 크지 않아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지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압박감과 기능성을 개선하는 패턴 개

발이나, 더 심한 비만도를 보이는 집단에 대해 연구하여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제품 외

에도 반소매형이나 조직의 짜임 구성이 다른 다양한 제품

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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